
🎬 영화 기획 시놉시스 (수정본)
제목: 18원
장르: 실화 기반 법정 드라마 & 블랙코미디
주제: “법관에게, 과연 정의는 존재하는가?”

1. 기획 의도
대한민국에서 법은 국민을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국민을 짓밟는 도구가 된다.
영화 **〈18원〉**은 한 발명가가 20년간 재건축·위조·억울한 형사사건을 겪고, 결국 법관 35명을 상
대로 “18원 소송” 110건을 제기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18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욕설처럼 들려 권력자를 조롱하는 풍자,

실제로 제기된 소송 금액이라는 충격,

정의의 가치를 시험하는 상징.

〈부러진 화살〉이 교수의 억울한 투쟁을, 〈변호인〉이 변호사의 각성을 다뤘듯, **〈18원〉**은 법관
집단 전체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2. 줄거리 개요

프롤로그 – 동전의 소리
룸살롱. 판사 네 명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는다.
“18원 소송을 건 미친놈이 있다더군.”
마담이 “네 명이니 72원이네, 내가 갚아줄게”라며 100원짜리 동전을 굴린다.
동전은 빙글빙글 돌다 쓰러지고, 화면 암전.
타이틀: 〈18원〉

사건 전개 (11단계 구조)
1. 창업의 꿈

발명가 주인공, 특허로 번 돈으로 충주에 10,000평 공장 건설. “사회적 기여”의 희망.

2. 공권력과 갈등
토목업자와 충주시 공무원의 결탁. 공사비 증액 요구 거절 → 산지관리법 위반 고발.

3. 자력으로 무죄
1심 유죄. 주인공은 독학으로 법 공부. 항소심 무죄, 대법원 확정.

4. 재건축 음모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인장 위조. 지에스건설 로비로 김형두 재판장이 교체, 패소 판결.

5. 지식의 무기화
재판 경험을 편집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

6. 사법의 보복
대법원 고발. 저작권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거부, 불법 압수 절차 무시.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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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영애 사건
사법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여인. 허위 고소와 비방이 이어지며 개인적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확장.

8. 18원 소송
판사 50명을 상대로 110건, 각 18원 손해배상 소송.
법정에서 외친다: “내 인생 1분의 값어치가 18원입니다.”
언론은 ‘괴짜 소송’이라 조롱하지만, 판사들의 술자리에선 “또 감자(감옥에 보내자)!”라며 비웃
음.
마담이 다시 동전을 굴린다. 이번엔 술잔에 빠져 ‘땡그랑’ 소리.

9. 강제추행 사건

1·2차 고소: 무혐의. 그는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

3차 고소: 돌연 기소. 판결문에는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모순적 문구.

교도소 독방. 그는 법전 페이지를 벽에 붙이고 항소장을 직접 쓴다.
다시 룸살롱. 판사들이 웃으며 건배:
“두 번은 무혐의였는데, 세 번째는 걸려들었지.”
마담이 굴린 동전은 테이블에서 튕겨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10. 무고·모해위증·변호사법 위반 사건
강제추행 유죄를 근거로 신영애와 김용신이 역고소.
무고·위증·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주인공의 진실은 오히려 범죄로 둔갑.

11. 끝없는 항쟁
투옥과 소송이 이어지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제네바 유엔 인권회의.
작은 상자를 열자,

18원 동전 110개,

위조된 서류,

미완 공장 설계도.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정의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폐허 공장터, 잡초 사이 피어난 야생화.
다시 들려오는 동전 굴러가는 소리. 암전.

3. 주요 인물
주인공(김중학): 발명가, 억울한 재건축 피해자, 18원 소송 제기자.

신영애: 허위 고소와 비방의 중심 인물.

김용신: 배후 조종자, 위증과 로비 주도.

판사 집단: 집단 캐릭터. 술자리·법정에서 풍자적 존재.

마담: 블랙코미디 장치. 동전으로 정의의 부재를 풍자.

4. 연출 포인트
톤 앤 무드: 사실적 긴장 + 사회적 메시지 + 블랙코미디 풍자

사운드: 동전 굴러가는 소리, 법봉 두드림, 술잔 건배음 → 정의 조롱의 상징

시각적 상징: 파란 인장(강탈), 18원 동전(정의의 값), 야생화(진실의 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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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시지
〈18원〉은 단지 한 개인의 억울한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구조적 민낯을 드러낸다.
관객은 극장을 나서며 자문할 것이다.

“나의 인생 1분은, 과연 18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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